
보도자료

KDI, 코스타리카에 경제발전 경험 공유

- 친치야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세미나 개최 -

- 일 시: 2012년 8월 21일(화) 08:00~09:00

- 장 소: 신라호텔

□ KDI(원장: 현오석)는 8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통령 일행과의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KDI를 소개하

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KDI의 역할’ 및 성공적인

국가 간 협력모델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발표를 중심

으로 코스타리카 경제ㆍ사회 부문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이번 세미나는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이 “한국이 코스타리

카와 인구, 수출 의존 산업구조, 높은 교육 수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은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이라며, KSP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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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는 이미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적 안정 등으로 세

계 최고 수준의 행복지수를 기록한 국가임에도, ‘사람의 안전

(Seguridad Humana)'을 핵심 국가 운영 기조로 미래의 경제

성장과 그 결과의 고른 분배를 새로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

국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KDI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희망함.

□ 현오석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지난 50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상호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을 앞둔 현 시점에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KSP 사업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또한, 현 원장은 “한국은 KSP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길을 다

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

화 경험은 코스타리카 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한국은 자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

가가치 창출에 성공한 좋은 사례”라며,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

킹해 지식 기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에게 KSP를

통한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힘.

□ 한편, 8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기획재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한-코스타리카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KSP MOU 체

결식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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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

회 발전 지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대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교육․연수가 통합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현재

33개 국과 KSP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행사 사진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보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02-958-4027)


